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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특히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에 따라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의 효

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폈다. 또한 범죄에 대한 위험지각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외국인 

범죄 뉴스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혔다. 분석 결과 자신의 

주변에서 외국인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각에는 다양한 정보원천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영향을 미

치지만, 사회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지각에는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1). 대화형 매체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은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반면 담론형 매체를 통한 접촉과 대면 대화를 통한 접촉은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2). 담론형 매체를 통한 범죄 뉴스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사회 수준의 위험지각은 완전매개(full mediation)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연구문제 3).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와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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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미디어는 단순히 사회 현실을 ‘다시 보여 주는(re-present)’ 보조적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 

사이드(Said, 1978/2000)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라는 개념을 통해 동양에 한 

서구 사회의 묘사가 서양의 동양에 한 우위를 정당화하는 지식/권력(power/knowl-

edge) 체계와 결탁되어 있다고 밝혔다. 서구 미디어의 이슬람 문화에 한 왜곡된 재현과 

편향성 역시 이를 잘 보여 주는 사례다. 샤힌(Shaheen, 2012)의 연구는 지난 100년 동안 제

작된 할리우드 화가 무슬림과 이슬람교를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구시 적인 문화적 타자

로 묘사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포스터 등(Foster et al., 2011)은 호주의 미디어들이 호

주 출생 무슬림과 아랍계 시민까지도 근본주의적이고 부정적인 속성을 지닌 존재로 묘사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사회 내 소수집단에 한 보도는 흔히 자극적인 소재와 연결되어 이루어진다는 점에

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골딩과 미들턴(Golding & Middleton, 1979)은 국 미디어

에서 복지 이슈는 범죄나 사기 같은 문제와 연루되었을 때만 보도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

다. 이러한 경향은 이주민 관련 이슈에서도 나타나는데, 헤인스 등(Haynes et al., 2006)은 

아일랜드 신문이 이주민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슈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사기, 범죄, 무

질서, 전염병 같은 이슈와 연관 지어 이주민을 사회적 위협으로 ‘타자화’하는 경향이 있다

고 보았다. 

다수의 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도덕적 성숙과 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통하기 

때문에 주류 언론이 직접 외국인과 이주민을 사회적 혐오와 분노의 상으로 부각하는 사

례는 드물다(전의령, 2015). 그 신 복지 이슈에서 ‘자격 있는 빈민’과 ‘자격 없는 빈민’이

라는 이분법(Golding & Middleton, 1982)으로 복지 이슈에 한 반감을 확산시킨 것처럼 

주류 미디어는 ‘좋은 무슬림’과 ‘나쁜 무슬림’의 이분법을 통해 사회 내 소수집단에 한 불

만을 교묘하게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Mamdani, 2005). 한국 사회에서도 이주민에 한 인

식에서 ‘모범 집단’과 ‘문제 집단’(엄한진·이선미, 2006), ‘선량한 이주민’과 ‘불량한 이주

민’(전의령, 2015)과 같은 이분법이 작용하고 반다문화 정서는 ‘문제 집단’, ‘불량한 이주민’

과 같은 상징을 통해 표출된다. 이 상징은 비록 일부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소수집

단을 주변화하고 낙인을 찍는 데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일부 외국

인이나 이주민이 일으키는 범죄 사건이 반다문화 정서에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

다. 임도경과 김창숙(2011)의 연구는 다문화 인식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외국인 범죄에 한 공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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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 측면에서 외국인 범죄의 가능성은 과장된 것이다. 한국에서 외국인에 의

한 5  범죄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최 신 외, 2012). 사람들의 외국인 범죄에 두려움은 객관적 피해 가능성에 

기초한다기 보다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지각에서 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범죄 

현상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보다는 미디어를 통해 매개된 경험이나 간접 경험에서 주로 

향을 받기 때문이다(허윤철·임 호, 2015). 따라서 외국인 범죄가 사람들의 다문화 인식

에 미치는 향을 살필 때에는 미디어의 향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언론학 분야에서도 미디어의 외국인과 이주민 재현 문제에 관한 연구는 꾸준

히 축적되었다. 그러나 미디어 재현의 실제적 효과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상 적으로 부족

하며,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른 재현 효과의 차이라든지 매개변인의 향 등 미

디어 효과가 발생하는 복잡한 과정을 정교하게 분석한 실증적 연구는 더욱 드문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미디어의 범죄 뉴스 보도가 수용자의 다문화 현실 

인식에 향을 미치는 과정을 좀더 체계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커뮤니케이션 효과론의 측면에서 미디어가 구성하는 현실이 수용자의 현실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향을 경험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하는 표적 이론은 문화계발 이론

(cultivation theory)이다. 외국인 범죄 이슈는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경험’의 역할이 매우 

큰 역으로 문화계발 효과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연구 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

구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 주안을 두어 외국인 범죄 뉴스가 수용자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전통적인 문화계발 이론이 

텔레비전의 향력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이 연구는 좀 더 다변화한 미디

어 환경에 맞춰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따라 이 효과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미디어의 문화계발 효과가 어떠한 인지심리적 과정을 거쳐 수용자의 태도에 

향을 미치게 되는지도 포함해서 미디어 효과의 작동 과정을 좀 더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즉, 수용자의 위험지각을 개인 수준과 사회 수준으로 구분한 후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두 위험지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탐구할 것이

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에서 각 

위험지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범죄 뉴스 노출과 다문화수

용성, 그리고 위험지각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외국인 범죄 뉴스가 수용자의 다문

화수용성에 향을 미치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범죄 뉴스 노출과 다문화수용성    95

2. 이론적 논의

1) 범죄와 반다문화주의

제노포비아(Xenophobia)란 외국인이나 이방인에 한 비이성적인 혐오를 뜻한다. 그동

안 제노포비아의 발생 원인은 경제난이 커질수록 제노포비아가 커진다는 불행 이론

(misery theory),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날수록 제노포비아도 커지게 된다는 집단갈등 이론

(group conflict theory), 정치 엘리트의 선동에 따라 제노포비아도 커진다는 엘리트선동 

이론(elite incitement theory) 등으로 설명했다(고상두·김예슬, 2012; Wendt & Rubin, 

2009). 최근에는 국제적인 테러 범죄 위험이 이주민에 한 적 적 태도와 반다문화 정서

를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테러 범죄가 다문화사회에 한 인식에 부정적인 향을 끼친 표적 사례로 9·11 

테러를 꼽을 수 있다. 골드버거(Goldberger, 2004)는 9·11 테러 전후 미국 잡지의 이주민 

보도 프레임을 비교 분석했는데, 테러 발생 전에는 이주민을 ‘필요한’ 집단으로 보도하던 

잡지들이 9·11 이후에는 ‘두려운’ 집단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음을 확인했다. 로게밴드와 

블리겐싸트(Roggeband & Vliegenthart, 2007; Vliegenthart & Roggeband, 2007)도 9·11 

테러 이후 네덜란드 의회 기록과 신문 기사가 모두 무슬림 이주민을 사회적 위협으로 묘사

하는 경향이 크게 증가한 사실을 밝혔다.

테러와 같은 조직적 범죄뿐만 아니라 개인이 일으킨 일반 범죄 역시 다문화사회에 

한 불만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례로 2012년 중국인 동포의 여성 납치 살인 사건

을 국내 언론들이 자극적인 방식으로 보도하는 바람에 ‘조선족’과 ‘외국인 노동자’에 한 

인식이 급격히 나빠지고 외국인 집 거주 지역에 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사례를 

들 수 있다. 당시 국내 언론은 가해자를 낯선 이방인으로 규정하고 타지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한 경각심을 부추기는 보도로 사건에 한 공포심을 극 화하는 경향을 

보 다(허찬행·심 섭, 2015).

범죄 사건에서는 사람들의 직접 경험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주로 미디어를 통

한 간접 경험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허윤철·임

호,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는 매스미디어가 이주민과 소수 집단의 범죄

를 다룰 때 상당한 편향을 보인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한다. 세계에서 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은 캐나다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주류 언론들이 소수 인종과 비(非)백인 집단을 

범죄나 일탈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묘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Fleras & Kunz, 2001; 

Jiwani & Young, 2006; Mahtani, 2008). 최근 박과 동료들(Park et al., 2012)은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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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이민자가 저지른 2007년 버지니아 공  총기 사건과 1999년 백인 고등학생들이 일

으킨 콜럼바인 총기 사건 보도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콜럼바인 사례에서는 신문이 

가해자의 인종 정보를 거의 포함하지 않은 반면, 버지니아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인종 정보

와 소속 집단에 관한 내용을 상 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스미디어는 범죄자가 사회 내에서 소수 집단에 속할 경우 개인의 문제가 아니

라 집단의 문제로 범주화하여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박재  등(2009)은 버지니아 총기 사

고 등의 사례를 상으로 한국과 미국 신문의 의견 기사에 나타난 서술 방식과 귀인 패턴의 

차이를 살폈다. 그 결과 한국 신문이 미국보다 공동체 중심적 서술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귀인 패턴에서도 미국 신문은 행위자의 기질이나 성격과 같은 내부적 요인을 강조

한 데 비해, 한국 신문은 행위자 주변의 맥락 정보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 다. 이 결과는 한

국 신문에서도 외국인과 이주민 범죄 사건을 다룰 때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 문제

로 귀인시켜 보도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편향된 보도 경향은 다문화사회에서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심리

적 기제로 작용하며, 사회 불안의 책임을 소수집단에 전가하고 타자의 배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다. 아파두라이(Appadurai, 2006/2011)는 ‘우리’(동질성)라고 

규정한 다수 집단이 ‘그들’(이질성)로 전형화한 타자 집단을 가르고 타자를 배제하는 과정

을 약탈적 정체성(predatory identies) 개념으로 설명한다. 주류 집단이 스스로 위협받는 

다수라고 느끼며 소수 집단을 국가의 순수성과 전체성을 오염시키는 집단으로 규정하면 

약탈적 정체성이 나타나기 쉬운 조건이 조성된다. 소수 집단에 한 매스미디어의 왜곡되

고 부정적인 묘사와 재현 역시 소수 집단에 한 혐오 감정 조성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

다는 뜻이다. 

2) 외국인 범죄 뉴스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건국 초기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된 이민자 국가인 미국, 캐나다 등과 달리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 진입이 매우 늦었고 사회적으로도 다문화에 한 이해도가 낮은 편이

다. 비록 정식 노동자가 아니라 연수생 신분이지만 한국에 외국 인력이 본격적으로 유입되

기 시작한 것은 외국 인력 산업기술 연수 제도가 실시된 1991년부터다(채형복, 2007). 이

처럼 짧은 다문화 역사 때문에 서구 다민족 사회에 비해 한국 사회는 민족 갈등이나 종교 

갈등 등 집단 간 갈등 수준은 상 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 신 소수 집단에 한 차별과 편

견 수준이 높고 이러한 문제가 다문화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휘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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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조직적 테러 범죄보다 일상적 치안에 한 불안감이 반다문화 

정서를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강진구(2012)가 반다문화주의 인터넷 카페의 

회칙과 강령, 게시판을 조사해 본 결과, 상당수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여 유포하고 있었

으며, 외국인을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해 제노포비아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도경

과 김창숙(2011)의 연구에서도 권위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외국

인 범죄에 한 공포감 등의 선행 요인 중 외국인 범죄에 한 공포가 다문화 인식에 가장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테러와 같은 조직적 성격의 범죄가 아니라 개인이 일으키는 일

반 외국인 범죄 보도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 뉴스가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

을 살피고자 한다. 특히 범죄 뉴스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에서 범죄에 한 

두려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미디어가 범죄에 한 두려움

에 미치는 향에 관한 경험적 규명과 이론화는 주로 문화계발 이론(cultivation theory)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문화계발 이론은 매스미디어가 구성하는 현실이 수용자에게 미치

는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초기 텔레비전 폭력 묘사에 관한 

연구가 출발점이 되었다(Gerbner, 1969). 

최근 노섭(Northup, 2010)은 TV 뉴스에 흑인 용의자가 실제 비율보다 많이 등장한다

는 데 착안하고 문화계발 효과에 기초하여 TV 뉴스를 많이 시청하는 사람일수록 화면 속 

흑인 용의자를 유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아렌트와 노섭

(Arendt & Northup, 2015)은 지역 뉴스 시청량이 많은 집단일수록 제시된 흑인 이미지와 

관련하여 부정적 단어에 한 반응 시간은 빠르고 긍정적 단어에 한 반응 시간이 느리다

는 사실을 입증하 다. 이 결과는 실제 범죄 비율보다 부풀려진 외국인 범죄 보도가 외국

인에 한 무의식적 편견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계발 이론은 텔레비전 폭력물의 효과에 관한 연구로 시작했지만, 이를 다양한 매

체로 확장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도 꾸준히 나왔다. 뮤직비디오와 록 음악(Sherman & 

Dominick, 1986), VCR(Dobrow, 1990), 케이블 방송(Cohen & Weimann, 2000; 하승태 

외, 2008), 비디오 게임(Van Mierlo & Van den Bulck, 2004), 온라인 게임(Williams, 2006) 

등을 비롯해 인터넷 환경에서의 문화계발 효과 검증도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이준웅과 

장현미(2007)가 인터넷 이용 시간과 함께 인터넷 위험 요소에 한 비자발적 노출과 자발

적 노출을 예측변수로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이 현실 세계에 한 위험 인식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를 탐색하 다. 분석 결과 인터넷 이용량은 강도, 살인 등에 한 위험 인식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위험 요소에 한 비자발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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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살인과 강도 등에 한 위험 인식에 큰 향이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3) 범죄에 대한 위험지각, 미디어 효과와 다문화수용성 

문화계발 이론에서 범죄 이슈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범죄에 한 수용자의 지각

이 주로 실제 경험보다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매개된 경험에 향을 받기 때문이다. 문화계

발 이론의 주창자인 거브너(Gerbner, 1969)는 미국 텔레비전 내용 분석을 통해 텔레비전

의 폭력성을 지표화하 다. 이후 거브너와 동료들(Gerbner & Gross, 1976; Gerbner et al., 

1980)은 수용자가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할수록 텔레비전 속의 상징세계에 가깝게 현실 지

각을 하게 된다는 가설을 검증하 는데, 그 결과 텔레비전 중시청자 집단이 경시청자 집단 

보다 세계를 텔레비전이 구성하는 상징세계와 유사한 ‘비열하고 무서운 곳’으로 인식한다

는 것을 확인하 다. 

하지만 여러 후속 연구는 시청자의 인구·사회통계적 특성과 시청 프로그램 장르에 

따라 문화계발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 다(Potter, 1986; Potter & 

Chang, 1990). 스나이더와 라우즈(Snyder & Rouse, 1995)는 관련 정보를 접하게 되는 채

널에 따라 에이즈의 위험성에 한 수용자 지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

면서 이를 차별적 향 가설(differential impact hypothesis)로 명명하 다. 최근 소와 동

료들(So et al., 2011)은 어떠한 미디어 장르를 통해 흡연 문제에 노출되는지에 따라 흡연의 

위험성에 한 수용자의 지각이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입증했다. 국내에서는 신종 

플루(차동필, 2010), 발암 물질(좌보경 외, 2013) 등의 위험 이슈에 차별적 향 가설을 적

용하여 다양한 미디어 노출과 수용자의 위험지각의 관련성을 살피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어떤 미디어를 통해 신종 플루나 발암 물질 이슈를 접촉하는지에 따라 

수용자의 위험지각이 어느 정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 다.

한편 미디어가 수용자 지각에 미치는 문화계발 효과는 개인 수준(personal level)과 

사회 수준(societal level)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표적으로 타일

러(Tyler, 1980; 1984)는 범죄 정보를 친구나 가족, 이웃들과의 화, 혹은 매스미디어를 통

해 접촉했는지에 따라 범죄에 한 수용자의 위험지각과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후 타일러와 쿡(Tyler & Cook, 1984)은 논의를 좀 더 정교화하여 수용자의 

위험지각은 개인 수준과 사회 수준의 지각으로 나뉠 수 있으며 매스미디어는 주로 사회 수

준의 위험지각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 다. 즉, 개인적 연결망과 면 화를 통

한 범죄 뉴스 접촉은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각에 향을 미

치고, 매스미디어를 통한 범죄 뉴스 접촉은 사회적으로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지각에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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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후 머츠(Mutz, 1998/2000)는 개인적 연결망을 통해 향을 미치는 여론 선도자

(opinion leader)의 역할을 강조한 카츠와 라자스펠트(Katz & Lazarsfeld, 1955; Lazarsfeld 

et al., 1968/2015)의 개인적 향(personal influence) 가설과 비시켜 매스미디어의 차

별적 향력은 개인의 가시적 역을 넘어서는 추상적인 수준의 사회적 판단에서 주로 나

타난다는 비개인적 향(impersonal influence) 가설을 정식화하 다. 비개인적 향 가

설은 보건 관련 위험 이슈(Morton & Duck, 2001; Park et al., 2001; Slater et al., 2015; 좌

보경 외, 2013; 차동필, 2010), 원자력 위험과 같은 사회적 안전 이슈(Stapel & Velthuijsen, 

1996; 김준홍, 2011), 정치적 여론에 한 지각(Mutz, 1989; Mutz, 1992), 사회보장이나 실

업 등의 사회적 이슈(Joslyn & Haider Markel, 2002; 차동필, 2011), 범죄 이슈(Guo et al., 

2001; Shrum & Bischak, 2001; 이강형, 2013; 허윤철·임 호, 2015) 등을 중심으로 폭넓

게 다루어져 왔다.

문화계발 이론의 맥락에서 이 연구와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선행 연구들을 좀 더 

살펴보면 먼저 롬머 외(Romer et al., 2003)는 범죄 보도에 많이 노출된 수용자는 사회에 

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검증하면서 특히 범죄 보도 빈도가 높았던 해에

는 범죄 발생률이 낮은 지역 거주자들이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관찰하

다. 그리고 개인의 배경 변인과 미디어 이용 변인이 수용자의 범죄에 한 두려움에 미

치는 향을 살핀 허윤철과 임 호(2015)의 선행 연구에서는 매스미디어는 범죄에 한 

수용자의 개인 수준 위험지각보다는 사회 수준 위험지각에 더 두드러진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반면, 손현정과 이종혁(2012)의 연구에서는 TV에서 성범죄 관련 보

도를 많이 접한다고 하더라도 수용자의 실제세계에 한 인식에는 제한적인 향을 미친

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 다. 

미디어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을 살핀 연구에서는 먼저 마스트로와 트롭

(Mastro & Tropp, 2004)은 평소 흑인과 자주 접촉하지 않는 수용자들에게서 TV 시트콤이 

재현하는 부정적 흑인 이미지의 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비슷하

게 정연구 외(2011)는 이주민 여성과의 접촉이 많은 수용자 집단에서 이주민 관련 뉴스의 

부정적 고정관념 형성 효과가 더 작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현정 외(2013)는 다문

화 콘텐츠 시청량이 많은 수용자일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었는데, 특히 

콘텐츠 중 화 장르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력이 가장 컸다. 한편 금희조(2011)는 

소셜 미디어 이용이 다문화에 한 관용성에 미치는 향을 살폈는데, 분석 결과 소셜 미

디어 이용이 증가할수록 다문화에 한 관용성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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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양한 미디어와 범죄에 한 위험지각, 다문화수용성의 향 관계를 동시에 살핀 연구

는 매우 드물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디어와 범죄 위험지각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외국인 범죄 뉴스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에 있어 수용자의 범죄 위험지각의 역할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문제의 설정 

지금까지 미디어의 폭력 재현이 수용자의 지각에 미치는 향을 체계적으로 살핀 표적 

이론인 문화계발 이론과 후속 연구의 경향을 살폈다. 한국 사회에서는 외국인 범죄에 한 

인식 역시 직접 경험보다는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이나 매개된 경험에 의존할 개연성이 

높다. 문화계발 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수용자가 미디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미디어가 

구성하는 상징세계와 유사하게 현실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Gerbner et al., 1980). 범죄 

보도에 많이 노출될수록 사회에 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Romer et 

al., 2003), 특정한 집단에 한 무의식적인 부정적 편견도 강화될 수 있다(Arendt & Northup, 

2015).

특히 차별적 향 가설에 따르면 어떤 미디어와 콘텐츠 장르를 통해 정보를 접촉하는

지에 따라 수용자의 지각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Snyder & Rouse, 1995). 미디어와 콘텐

츠의 성격에 따라 수용자 지각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체로 정보의 ‘생동

감’과 ‘자기 관련성’의 차이 때문인데,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생생하고(vivid), 자

신과 관련성이 높을수록(self-relevant) 개인 수준의 지각에 미치는 향이 커지게 된다

(Stapel & Velthuijsen, 1996). 따라서 이 연구는 외국인 범죄를 접촉하게 되는 정보원천에 

따라 수용자의 지각에 미치는 향력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

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외국인 범죄 뉴스의 정보원천에 따라 수용자의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은 어떻게 다

르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범주화하여 각 유형 별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을 밝히고자 한다. 앞서 살핀 비개인적 향 가설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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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보 접촉은 수용자의 사회 수준의 지각에 향을 미치고, 면 

화를 통한 정보 접촉은 개인 수준의 지각에 향을 미친다(Tyler & Cook, 1984). 허윤철

과 임 호(2015)에 따르면 매스미디어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노출과 인 커뮤니케이

션을 통한 외국 범죄 뉴스 노출 모두 수용자의 개인 수준 위험지각보다는 사회 수준 위험지

각에 더 큰 향을 미치며, 매스미디어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노출이 면 화 보다 사

회 수준 위험지각에 더 두드러진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수용자의 위험

지각이 다문화에 한 태도 형성이나 변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후속 효과에 한 탐

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후속 효과 규명은 미디어 노출이 수용자 지각에 향을 미치고 그

러한 지각이 실제세계에 한 태도로 이어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작

업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과 위험지각이 수용자의 다문화수용

성에 미치는 향을 살피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채

널을 상으로 수용자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유형화하여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수용

자의 다문화수용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매스미디어와 면 화의 효과 차이뿐만 아니라 기존의 매스미디어

와 다른 매체 특성을 지닌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커뮤니

케이션 유형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을 체계적으로 살피기 위해 요인 분석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범주화하고, 도출된 요인들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을 살피

게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문제 2>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 외국인 범죄 뉴스를 접촉하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

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에서는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수용자의 위험지각을 통해 다문화수용

성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 다. 다시 말해 수용자의 위험지각은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과 다문화수용성 사이를 매개하는 매개변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그동

안 미디어 노출이 수용자의 현실 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한 검증은 문화계발 이론을 중심

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지심리적 과정을 통해 문화계발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손현정·이종혁, 2012). 이 연구에서

는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에 있어 수용자의 위험

지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탐색할 것이다. 이 분석은 외국인 범죄 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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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빈도 (%) 변인 빈도 (%)

성별 남, 여 각 150 (50.0) 

가구 소득(월)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700만 원 미만

700만 원 이상

   6 (2.0)

 26 (8.7)

  77 (25.7)

  47 (15.7)

  57 (19.0)

  33 (11.0)

22 (7.3)

  32 (10.7)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76 (25.3)

  74 (24.7)

  76 (25.3) 

  74 (24.7)

지역

서울

경기도

광역시

기타

110 (36.7)

  78 (26.0)

  76 (25.3)

  36 (12.0)

학력

초등학교 졸

중학교 졸

고등학교 졸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1 (.3)

2 (.7)

 57 (19.0)

211 (70.3)

29 (9.7)

정치 성향

보수 

약간 보수

중도 

약간 진보 

진보 

31 (10.3)

67 (22.3) 

126 (42.0)

  63 (21.0)

13 (4.3)

표 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어떠한 인지심리적 과정을 거쳐 사회구성원들의 다문화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게 되

는지에 한 좀 더 체계적인 설명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문제 3>에서는 외

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에서 위험지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주안을 둔다. 매개효과의 검증은 바론과 캐니(Baron & Kenny, 1986)가 제안

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며,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통한 추가 검증을 실시하여 

아래 <연구문제 3>에 한 답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연구문제 3: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위험지각은 어떠한 역

할을 하는가?

4. 연구 방법 

1) 표본 구성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해 2015년 5월 29일 설문조

사를 실시하 다. 구체적으로는 리서치 조사업체가 보유한 전국 8만여 명의 패널 중 설문

상자를 성별·연령별로 비례 할당하여 무작위 추출 후 모바일로 설문지를 보내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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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 으며, 설문 프로그램은 앞 문항에 응답을 해야 다음 설문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설

계가 되었다(n = 300). 설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 변수의 측정 

이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한 종속변인으로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을 <연

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을 해결하기 위한 종속변인으로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 다. 

독립변인으로는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량, 외국인 범죄 관련 화량을 측정하 고, 응답자

의 인구사회적 특성 외에 수용자의 외국인 접촉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을 포함하

다. 사용된 척도들은 다음과 같다. 

(1) 종속 변수 

분석에 포함된 종속변수는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과 ‘다문화수용성’이다. 첫 번째 종속변

수인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은 개인 수준 위험지각과 사회 수준 위험지각으로 구분하여 측

정하 다. 개인 수준 지각과 사회 수준 지각은 머츠(Mutz, 1998/2000)의 비개인적 향

(impersonal influence)에 관한 논의를 따른 것이다. 개인 수준 지각은 자신을 비롯한 직접 

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싼 세계에 한 지각을 의미하고, 사회 수준 지각은 가시

적 역 너머에 있는 사회 현실에 한 지각을 의미한다. 위험지각의 측정은 폭행, 강도, 강

간, 살인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묻는 질문 문항을 활용하 다. 폭행, 강도, 강간, 살인은 문

화계발효과 이론에서 범죄에 한 위험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질

문 문항이다(Gerbner & Gross, 1976; 이준웅·장현미, 2007). 구체적인 질문 문항은 각 범

죄 유형 별로 개인 수준(예, “나 또는 내가 아는 사람이 외국인에 의해 ○○범죄를 당할 가

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과 사회 수준(예, “우리 사회에 외국인에 의한 ○○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의 발생 가능성에 한 생각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

우 그렇다’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 다. 개인 수준 위험지각 측정 문항의 응답의 평

균치로 구성한 통합 변인의 평균값은 2.68(SD = .988), 사회 수준 위험지각 통합 변인의 평

균값은 3.10(SD = .869)으로 응답자들의 사회 수준 위험지각이 개인 수준 위험지각보다 

높았다. 측정 문항 간 크론바흐 알파값은 개인 수준 위험지각 .964, 사회 수준 위험지각 

.935로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종속변수인 ‘다문화수용성’은 2010년 사회통합위원회가 개발한 다문화수용

성 진단도구(민문숙 외, 2010) 문항을 활용하 다. 다문화수용성은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과 관계성 차원의 다문화수용성으로 구분되는데, 각 차원의 하위 요인으로 인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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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M SD 신뢰도

다양성

차원

인지

우리나라는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 2.48 .938

.813

동남아 출신 외국인근로자는 누군가 감독을 해야만 일을 제대로 할 

것이다[역코딩]. 
2.92 .940

정서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될까 우

려 된다[역코딩]. 
2.77 1.004

피부색이 다르면 국적 취득이나 한국어 능력과는 상관없이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역코딩]. 
3.25 1.011

행동

공공장소에서 외국 이주민들끼리 모여서 자신들의 언어로 떠들로 있

다면 한국 사람들이 그러는 것보다 눈살을 더 찌푸리게 된다[역코딩].
3.16 1.065

이웃에 사는 이주민들이 특이한 냄새가 나는 자신들의 음식을 요리

하면 좋게 이야기 하기는 힘들다[역코딩].
3.31 .893

관계성

차원

인지

한국인이 이주민을 이해해 주길 바라기 보다는 이주민들이 한국인을 

이해하려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역코딩].
2.92 1.005

한국에 들어와 살고자 하는 이주민은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문

화나 관습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역코딩].
2.93 .979

정서

나는 이주민들이 많은 지역에 가는 것이 꺼려질 때가 많다[역코딩]. 2.75 1.049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이주민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다[역코딩].
3.42 1.052

행동

동남아 출신 이주민이 한국인에게 자국의 언어나 역사, 문화 등을 가

르치는 기회가 있으면 참가해서 배우고 싶다.
3.16 .923

학교나 직장에서 연변출신 조선족이나 탈북자를 동료로 만나면 내가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겠다.
2.92 .862

표 2. 다문화수용성 측정 문항

서, 행동 문항을 각 2문항씩 선정하 다. 설문은 각 진술문에 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전

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 다. 응답자들의 다문화

수용성 통합 변인의 평균값은 4.67(SD = 3.00)이었으며, 문항 간 신뢰도 크론바흐 알파값

은 .813이었다. 구체적인 측정 문항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량’, ‘외국인 범죄 관련 화량’, 그리고 인구·사회통계

적 변인 외의 수용자 배경 변인에 해당하는 ‘외국인 접촉 경험’을 측정하 다.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량을 측정하기 위해 플루서(Flusser, 1996/2001)의 담론형 매체(diskursive med-

ien)와 화형 매체(dialogische medien) 구분을 활용해 매체를 유형화하 다. 담론형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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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란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분배하는 소통에 관여하는 매체를 뜻한다. 이 

연구에서는 텔레비전, 신문, 잡지, 화 등을 담론적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매체로 보고 

TV 뉴스, 시사 프로그램이나 생활정보 프로그램, TV 드라마, 신문이나 잡지 기사, 화를 

통한 범죄 뉴스 접촉량을 측정하 다. 그리고 화형 매체란 수용자가 정보를 서로 교류하

며 새로운 정보를 합성하는 활동에 관여하는 매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터넷 기사의 댓

글, 인터넷 커뮤니티·카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통한 범죄 뉴스 접촉량

을 측정하 다. 

담론형 매체를 통한 범죄 뉴스 접촉을 측정하기 위해 “당신은 아래의 매체를 통해 얼

마나 자주 외국인 범죄 관련 내용을 접해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TV 뉴스, 시

사 프로그램 또는 생활정보 프로그램, TV 드라마, 신문 또는 잡지 기사, 화에 해 ‘거의 

없음’에서 ‘매우 자주’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에 응답하게 하 다. 각 매체별 평균은 

TV 뉴스 3.55(SD = .828), 시사 프로그램 또는 생활정보 프로그램 3.32(SD = .822), TV 드

라마 2.69(SD = .897), 신문 또는 잡지 기사 3.24(SD = .850), 화 3.05(SD = .935)로 TV

를 통해 외국인 범죄 뉴스를 접촉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다. 담론형 매체 통합 변인의 평균

값은 3.16(SD = .656)이었으며 문항 간 신뢰도 크론바흐 알파값은 .816으로 양호하 다.

화형 매체를 통한 범죄 뉴스 접촉은 인터넷 기사 댓글,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블

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스토리에 해 담론형 매체와 동일한 방식

으로 측정하 다. 각 매체별 평균은 인터넷 기사 댓글 3.15(SD = 1.119), 인터넷 커뮤니티

나 카페 2.72(SD = .994), 블로그 3.60(SD = 1.014), 트위터 3.69(SD = 1.056), 페이스북 

3.56(SD = 1.120),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스토리 3.86(SD = 1.016)으로 카카오톡 또는 카카

오스토리를 통해 외국인 범죄 뉴스를 접촉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형 

매체의 통합 변인의 평균값은 3.43(SD = .883)이었고 문항 간 신뢰도 크론바흐 알파값은 

.916으로 높았다. 

외국인 범죄 관련 화량은 라자스펠트 등(Lazarsfeld et al., 1968/2015)이 인 커뮤

니케이션량 측정에 사용한 변수를 참고하 다. “당신은 다음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자주 

외국인 범죄 관련 이야기를 듣거나 해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친구나 이웃, 가

족이나 친척, 업무상 아는 사람이나 동료 문항에 해 ‘거의 없음’에서 ‘매우 자주’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 다. 문항별 평균은 친구나 이웃 2.42(SD = .938), 가족이나 친척 2.21(SD 

= .968), 업무상 아는 사람이나 동료 2.17(SD = .940)로 친구나 이웃과의 화에서 외국인 

범죄 뉴스를 접하는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범죄 관련 화량 통합 변인의 평

균값은 2.27(SD = .855), 문항 간 신뢰도 크론바흐 알파값은 .885로 양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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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M SD 신뢰도

외국인 접촉 경험

(M = 2.53, SD = .715)

나는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많이 보는 편이다 3.21 .834

.783

나는 외국인과 대화를 해 본 경험이 많다 2.66 .998

나는 외국인과 자주 접촉하는 편이다 2.32 .903

나는 해외여행을 많이 한 편이다 2.42 1.043

나는 해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다 2.06 1.088

표 3. 외국인 접촉 경험 측정 문항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선행 경험에 해당하는 현실에서의 외국인 접촉 경험을 측정하

기 위한 문항은 2012년 여성가족부의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안상수 외, 2012)에 

사용된 문항을 참고하 다. 구체적으로 <표 3>과 같은 진술문에 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

서 ‘매우 그렇다’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 다. 통합 변인의 평균값은 2.53(SD = 

.715), 크론바흐 알파값은 .783으로 문항 간 신뢰도가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연구 결과 

1)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 결과

<연구문제 1>에서는 외국인 범죄 뉴스의 정보원천이 수용자의 위험지각에 미치는 향을 

살폈다. 이를 위해 개인 수준 위험지각과 사회 수준 위험지각을 각 회귀모형의 종속변인으

로 설정하고 수용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외국인 접촉 경험 변인, 각 정보원천 변인을 3

단계에 걸쳐 투입하 다. 먼저 1단계에서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통계학적 변인인 성별, 

나이, 학력, 소득, 정치성향을 투입하 다. 인구·사회통계 변인 중 성별은 분석을 위해 남

성을 기준변수로 하여 가변수(남성 = 0, 여성 = 1)로 처리하 다. 2단계에서는 응답자의 외

국인 접촉 경험을 외국인 범죄에 한 위험지각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수용자의 배경 변인

에 해당한다고 보고 외국인 목격, 화, 접촉 변인과 해외 여행, 체류 변인을 투입하 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총 14개의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 매체 변인과 면 화량 변인을 투

입하 다(<표 4> 참조).

응답자의 인구·사회통계학적 변인을 투입한 1단계 분석에서는 개인 수준 위험지

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만(F [df = 5, 241] = 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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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독립변인
개인 수준 위험지각 사회 수준 위험지각

R 2( R 2) 표준화계수 β 유의확률 R 2( R 2) 표준화계수 β 유의확률

1

성별

.054

－.113 .079

.013

－.060 .356

나이 －.136* .046 －.021 .761

학력 .025 .709 －.103 .139

소득 .141* .030 .043 .510

정치성향 .044 .488 .050 .441

2

목격

.078

(.024)

.083 .218

.073

(.060)

.226*** .001

대화 .078 .437 －.071 .483

접촉 .042 .667 .041 .678

여행 .011 .915 .088 .400

체류 －.016 .868 －.025 .795

3

TV뉴스

.441

(.363)

.214* .017

.462

(.389)

.421*** .000

시사프로그램

·생활정보프로그램
.067 .447 －.027 .753

드라마 －.072 .295 －.004 .958

신문·잡지 .174* .038 .050 .538

영화 .151* .026 －.026 .695

인터넷 

커뮤니티·카페
.140 .090 －.097 .228

기사 댓글 －.115 .189 －.135 .116

블로그 .060 .541 .178 .066

트위터 .145 .223 .109 .353

페이스북 .021 .821 .023 .802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213* .027 －.143 .129

친구나 이웃 －.001 .992 .090 .332

가족이나 친척 .188* .050 .139 .139

동료나 아는 사람 .157 .074 .108 .209

***p＜.001, **p＜.01, *p＜.05

표 4. 수용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범죄 뉴스 정보 원천이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

p＜.05), 사회 수준 위험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F [df = 5, 241] = .656, p＞.05). 개인 수준 위험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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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은 약 5.4% 다(R 2
 = .054). 독립변인 중 개인 수준 위험지각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변인은 나이와 소득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이 많을수록 개인 수준 위

험지각이 높았던 반면(β = .141, p＜.05), 나이는 적을수록 개인 수준 위험지각이 높았다

(β = －.136, p＜.05).

2단계 분석에서는 개인 수준 위험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은 유의하 으

나(F [df = 10, 236] = 1.999, p＜.05), 사회 수준 위험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 [df = 10, 236] = 1.866, p＞.05). 개인 수준 위험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수

용자의 외국인 접촉 경험은 범죄에 한 위험지각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 분석에서는 개인 수준 위험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회귀모형(F [df = 

24, 222] = 7.298, p＜.001)과 사회 수준 위험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F [df = 

24, 222] = 7.939, p＜.001)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14개의 정보원천 변인이 투입

된 3단계 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변인들의 공선성 통계

량을 살폈는데, 각 변인의 공차한계값이 모두 .10 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VIF＜10). 각 회귀식에서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을 살핀 결과 개인 수준 위험지각을 종속

변인으로 하는 회귀식은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이 약 36.3%( R 2 = .363), 사회 수준 위험지

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식에서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은 약 38.9%( R 2 = .389) 다. 

즉, 미디어와 화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범죄 위험지각에 미치는 향력이 매

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수준 위험지각에는 TV뉴스, 신문·잡지, 화를 통

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과 가족·친척과의 외국인 범죄 관련 화가 정적(＋) 향을 미

친 반면, 카카오톡·카카오스토리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은 부적(－) 향을 미쳤

다. 이 중 TV뉴스(β = .214)와 카카오톡·카카오스토리(β = －.213)의 향력이 상 적

으로 컸는데, 두 미디어의 향력의 방향은 반 다. 즉, TV뉴스를 통해 외국인 범죄 뉴스

를 많이 접할수록 범죄 위험지각이 높아진 반면, 카카오톡·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외국인 

범죄 뉴스를 많이 접할수록 범죄 위험지각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 

수준 위험지각에는 TV뉴스(β = .421, p＜.001)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력의 크기도 여타 변인에 비해 매우 컸다. 따라서 TV뉴스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의 접촉은 사회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지각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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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1 요인 2
공통성

대화형 매체 담론형 매체

인터넷 기사 댓글 .836 .056 .701

트위터 .813 .436 .851

블로그 .811 .363 .790

페이스북 .775 .312 .698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765 －.282 .665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스토리 .762 .464 .795

신문 또는 잡지 기사 －.723 .465 .739

시사 프로그램 또는 생활정보 프로그램 －.692 .542 .773

TV 뉴스 －.673 .574 .783

영화 －.663 .040 .442

드라마 －.629 －.080 .402

아이겐값 6.075 1.563

변량비율(%) 55.231 14.211

누적비율(%) 55.231 69.442

신뢰도(Cronbach’s α) .916 .816

요인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표 5.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 매체 유형

2) <연구문제 2>에 대한 결과 

다음으로 매체를 유형별로 범주화하기 위해 적용한 담론형 매체와 화형 매체 구분

(Flusser, 1996/2001)의 적절성을 요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먼저 KMO 표준적합도와 

바틀렛의 구형성 검증(Bartlett’s Test)을 통해 요인 분석의 적합성을 평가하 는데, 표준적

합도는 .900, 바틀렛 구형성 검증 결과는 유의(p＜.001)한 것으로 나타나 11개의 매체를 

상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리맥스 회전을 통한 

주성분추출 방식으로 아이겐 값이 1 이상인 요인군을 추출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

다. 분석 결과 첫 번째 요인에는 인터넷 기사 댓글,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인터넷 커뮤

니티·카페, 카오오톡·카카오스토리가 포함되었고, 두 번째 요인에는 신문·잡지 기사, 

시사프로그램·생활정보프로그램, TV 뉴스, 화, 드라마가 포함되어 담론형 매체와 화

형 매체 구분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 0.50 이상, 

공통성(communality) 0.50 이상의 기준(Hair et al., 2006)을 적용할 경우 일부 변인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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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독립변인
다문화수용성

R 2( R 2) 표준화계수 β 유의확률

1

성별

.020

－.054 .411

나이 .090 .191

학력 .049 .479

소득 －.085 .197

정치 성향 .082 .209

2 외국인 접촉 경험
.034

(.013)
.123 .071

3

담론형 매체 접촉

.205

(.172)

－.180* .028

대화형 매체 접촉 －.068 .469

대면 대화 －.367*** .000

4
사회 수준 위험지각 .290

(.085)

－.313*** .000

개인 수준 위험지각 －.086 .281

***p＜.001, **p＜.01, *p＜.05

표 6. 수용자 개인 특성, 범죄 뉴스 접촉 매체 유형, 범죄 위험지각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인선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 는데, 투입된 변인들이 개념적 논의에서 도출된 것이고, 

문항 간 신뢰도 크론바흐 알파 값이 확보되었기에 통합 변인에서 제외하지 않고 분석에 그

로 포함시켰다.

<연구문제 2>로 설정한 외국인 범죄 뉴스를 접촉하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수

용자의 다문화수용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피기 위해 다문화수용성을 종속변인

으로 하는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인구·사회 통계 변인, 외국인 접촉 경험 변인, 외국인 범

죄 뉴스 접촉 매체 유형 변인과 면 화 변인, 개인 수준 위험지각과 사회 수준 위험지각 

변인을 4단계에 걸쳐 투입하 다(<표 6> 참조). 1단계에서는 인구·사회통계 변인에 해당

하는 성별, 나이, 학력, 소득, 정치 성향을 회귀식에 투입하 는데,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 [df = 5, 241] = 1.00, p＞.05). 2단계에서는 응답자의 외국인 접촉 경험 

변인인 외국인 목격, 화, 접촉 변인과 해외여행, 체류 변인을 하나의 변인(Cronbach’s α 

= .783)으로 통합하여 회귀식에 투입하 는데, 역시 회귀모형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F [df = 6, 240] = 1.390, p＞.05). 즉 개인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외국인 접촉 경험

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은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다.

3단계에서는 신문·잡지 기사, 시사 프로그램·생활정보 프로그램, TV 뉴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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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를 ‘담론형 매체’ 변인(Cronbach’s α = .816)으로 통합하고, 인터넷 기사 댓글, 트위

터, 블로그, 페이스북, 인터넷 커뮤니티·카페, 카오오톡·카카오스토리를 ‘ 화형 매체’ 

변인(Cronbach’s α = .916)으로 통합하 다. 또한 친구나 이웃과의 화, 가족이나 친척

과의 화, 동료나 아는 사람과의 화 변인 역시 ‘ 면 화’ 변인(Cronbach’s α = .885)

으로 통합하 다. 그리고 이 변인들을 다문화수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식에 투입

하 다. 분석 결과 3단계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고(F [df = 9, 237] = 6.807, p

＜.001), 투입된 독립변인들의 변량은 종속변인의 17.2%( R 2
 = .17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은 담론형 매체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 변인과 

면 화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 변인으로 모두 부적인 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담론형 매체를 통해 외국인 범죄 뉴스를 많이 접촉하거나 외국인 범죄 관련 화에 많이 노

출될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 다. 특히 면 화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노출(β = －.367)은 담론형 매체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노출(β = －.180)보다 다

문화수용성에 두 배 이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다

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에 있어 담론형 매체보다 면 화가 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었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개인 수준 위험지각과 사회 수준 위험지각이 다문화수용성에 미

치는 향의 차이를 살피기 위해 회귀식에 두 위험지각 변인을 투입하 다. 그 결과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고(F [df = 11, 235] = 8.718, p＜.001), 독립변인들의 종속변

인에 한 설명력은 8.5%( R 2
 = .085) 다. 그리고 두 변인 중 사회 수준 위험지각(β = 

－.313, p＜.001) 만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외국인 범죄에 해 수용자들의 사회 수준 위험지각이 높아질수록 다문화수용성은 낮아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문화수용성은 나와 주변 사람들이 외국인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개인 수준의 외국인 범죄 지각 보다는 사회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사회적 위험지각에 향을 더 받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3) <연구문제 3>에 대한 결과 

<연구문제 3>으로 제시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에서 위험

지각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피기 위해 다문화수용성을 종속변인,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을 독립변인, 사회 수준 위험지각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 다.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 변인 중 화형 매체 접촉은 수용자의 위험지각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담론형 매체 접촉과 면 화 변인만 독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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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인 1: 담론형 매체 접촉

매개변인 1: 사회적 위험지각

종속변인: 다문화수용성

표준화계수 β

1단계: 담론형 매체 접촉 → 다문화수용성 －.302***

2단계: 담론형 매체 접촉 → 사회 수준 위험지각  .542***

3단계: 
담론형 매체 접촉 → 다문화수용성 －.062

사회적 위험지각 → 다문화수용성 －.443***

Sobel test(z-score) 4.264***

독립 변인 2: 대면 대화

매개변인 1: 사회적 위험지각

종속변인: 다문화수용성

표준화계수 β

1단계: 대면 대화 → 다문화수용성 －.376***

2단계: 대면 대화 → 사회 수준 위험지각  .472***

3단계: 
대면 대화 → 다문화수용성 －.185***

사회적 위험지각 → 다문화수용성 －.405***

Sobel test(z-score) 5.046***

***p＜.001, **p＜.01, *p＜.05

표 7. 위험지각의 매개효과 검증

인으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매개효과의 검증은 바론과 캐니(Baron & Kenny, 1986)가 제

안한 방식에 따라 세 단계의 회귀분석에 의해 수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지 검토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

인과 매개변인을 함께 투입하여 유의한 향을 나타내는지 검증하 다. 회귀계수의 차이

에 한 통계적 검증은 소벨(Sobel, 1982)이 제안한 Z-test 방식으로 실시하 는데,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먼저 종

속변인에 한 독립변인들의 직접적인 효과를 측정한 결과 독립변인인 담론형 매체 접촉

량과 면 화량은 각각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p＜.001). <연구문제 2>

에서 살폈듯 외국인 범죄 관련 담론형 매체 접촉이나 면 화의 증가는 다문화수용성이 

낮아지는 데 직접적인 향을 주는 것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매개변인을 각 회귀식의 종속

변인으로 설정한 후 각각의 독립변인을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인인 담론형 

매체 접촉과 면 화는 매개변인인 사회 수준 위험지각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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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앞서 <연구문제 1>에서 TV뉴스 시청이 사회 수준 

위험지각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는데, 각 정보원천을 더 큰 범주로 통합하

여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담론형 매체 접촉과 면 화는 매개변인인 사회 수준 위험

지각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범죄 관련 담론형 매체 접촉

이나 면 화량이 증가하면 사회적 위험지각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각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살핀 결과 담론

형 매체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면 

화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그러나 독립변인인 면 

화가 종속변인인 다문화수용성에 단독으로 회귀되는 경우에 비해 향의 크기는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론과 캐니(Baron & Kenny, 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분석에서 세 번

째 단계에서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다면 완전 매개(full mediation)를 의미한다. 반면, 직

접효과가 유의하다고 하더라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단독으로 미치는 향에 비해 효과

의 크기가 작다면 부분 매개(partial mediation)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범죄 

관련 담론형 매체 접촉과 다문화수용성 사이의 관계에서 사회 수준 위험지각은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하 다. 이는 독립변인인 외국인 범죄 관련 담론형 매체 접촉은 매

개변인인 사회 수준 위험지각을 통하지 않으면 종속변인인 다문화수용성에 아무런 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외국인 범죄 관련 면 화와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

서 사회 수준 위험지각은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하 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 관

련 면 화의 증가는 사회 수준 위험지각을 통해 다문화수용성에 더욱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고 평가할 수 있다. 

6. 결론 및 논의 

한국 사회에서는 1990년  이후 다문화사회 진입이 가속화하면서 관련 연구가 다양한 학

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언론학 분야에서도 다문화사회에서 미디어의 역할

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의 다문화 재현과 현실 구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꾸준히 축적된 반면, 미디어의 재현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는 상 적으로 부족한 편이다(예: 금희조, 2011; 박신 , 2014; 이현정 외, 2013; 

정연구 외, 2011 등).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미디어가 다문화수용성에 미

칠 수 있는 실제 효과를 체계적으로 밝혀 보고자 하 다. 특히 한국 사회의 반다문화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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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목되는 범죄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외국인 범죄 뉴스가 수용

자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 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

과와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문제 1>로 설정한 외국인 범죄 뉴스의 정보원천이 수용자의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미치는 향을 살핀 결과 수용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이나 외국인 접촉 경험

에 비해 범죄 뉴스 접촉의 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외국인 직접 접촉의 

향력은 올포트(Allport, 1954)의 접촉 이론(contact theory)에 기반하여 외국인과 직접 

접촉이 많을수록 외국인에 한 편견과 두려움을 낮아진다고 설명하거나, 블래록(Blalock, 

1967)의 집단위협 이론(group threat theory)에 근거해 외국인의 유입 증가가 범죄에 한 

불안감을 높인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에서는 외국인 직접 접촉이 범죄 위

험지각에 별다른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위험지각에 두드러진 향

을 미치는 것은 범죄 뉴스 접촉 변인이었는데, 이 변인들이 개인 수준 위험지각의 약 

36.3%, 사회 수준 위험지각의 약 38.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범죄에 

한 두려움은 수용자의 인구·사회적 배경이나 환경적 요인보다는 미디어를 통한 매개된 

경험이나 화의 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수용자의 개인 수

준 위험지각에는 TV뉴스, 신문·잡지, 화, 카카오톡·카카오스토리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 그리고 가족·친척과의 외국인 범죄 관련 화 등 다양한 정보원천이 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 수준 위험지각에는 TV뉴스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만이 통계적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주변에서 외국인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에는 다양한 정보원천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향을 미치지만 사회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인식에는 텔레비전의 향력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정보원천에 따라 개인 수준 위험지각과 사회 수준 위험지각에 미치는 향이 서로 다

르게 나타나는 것은 차별적 향 가설의 관점에서 살필 수 있다. 스테펠과 벨투이젠(Stapel 

& Velthuijsen, 1996)은 전달되는 메시지가 생동감이 있고 수용자와 관련성이 높을수록 개

인 수준의 지각에 더 큰 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 연구 결과에서 화가 개인 수준 위험지

각에만 유의한 향을 미친 것은 전달되는 메시지의 생동감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

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과의 화를 통한 범죄 뉴스 노출이 개인 수준 위험지각에만 

향을 미친 이유는 수용자가 자신과 관련성이 높은 정보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신문·잡지를 통한 범죄 뉴스 노출이 개인 수준 위험지각에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선행 연구와 다소 상반되는 결과다. 콜먼(Coleman, 1993)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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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메시지라 할지라도 TV로 전달될 때보다 신문으로 전달될 때 사회 수준 지각에 더 큰 

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신문·잡지를 통한 범죄 뉴스 노출이 사회 수준이 아

니라 개인 수준 지각에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수용

자가 신문과 잡지를 선별적으로 이용하는 패턴이 강화(민희·이원태, 2015)되고 있기 때

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과거에 비해 신문과 잡지 수용자는 자신과 관련성이 높은 기

사를 선별적으로 습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신문·잡지를 통한 범죄 뉴스 접촉이 개

인 수준 위험지각에 미치는 향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한편 카카오톡·카카오스토리를 통한 범죄 뉴스 접촉은 개인 수준 위험지각에 부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타 정보원천과 다른 특징을 보 다. 이는 ‘자기 만족형’ 또

는 ‘자기 노출형’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비해 ‘사회 관계형’ 커뮤니케이션 채널 이용자가 타

인의 평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의 기 에 부응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으

로 보인다(최미경·나은 , 2015). 즉, 여타 미디어와 정보원천에 비해 사회－관계적 성격

이 강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카카오톡과 카카오스토리에서는 외국인 범죄 뉴스를 접촉하

더라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메시지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

타 정보원천과 달리 카카오톡·카카오스토리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은 개인 수준 

위험지각에 부적 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에서 외국인 범죄 뉴스를 접촉하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다문

화수용성에 미치는 향을 살핀 결과,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담론형 매체를 통한 접촉과 

화형 매체를 통한 접촉, 면 화를 통한 접촉으로 나뉘었으며, 화형 매체를 통한 외국

인 범죄 뉴스 접촉은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담론형 매체를 통

한 접촉과 면 화를 통한 접촉은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 화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β = －.367)은 담론형 매체

를 통한 뉴스 접촉(β = －.180)보다 다문화수용성에 두 배 이상 부정적 향을 미치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직접적

인 향력 측면에서는 담론형 매체를 통한 접촉보다 면 화를 통한 접촉의 향력이 더

욱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인 커뮤니케이션의 향력이 매스미디어의 향

력과 무관하게 고립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담론형 미

디어는 인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원천정보를 제공하며 화의 많은 부분은 담론형 미

디어가 제공하는 ‘공통의 매개된 경험’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수용자의 개인 수준 위

험지각과 사회 수준 위험지각을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 사회 수준 위험지각만이 다문화수

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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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 결과를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연구문제 3>에서는 외국인 범

죄 뉴스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에서 위험지각의 매개효과 검증을 시도하

다. 분석 결과 담론형 매체를 통한 범죄 뉴스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향을 미치는 데 있

어 사회 수준 위험지각이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면 화를 통

한 범죄 뉴스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향을 미치는 데에서는 사회 수준 위험지각이 부분

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론형 매체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

은 사회 수준 위험지각을 경유해 다문화수용성에 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면 화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은 사회 수준 위험지각을 경유하여 다문화수용성

에 더욱 부정적인 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사회 수준 위험지각의 매개를 거쳐 다문화수용성에 향을 

미치는 특성을 보인다는 것은 이 연구의 가장 특징적인 발견이다. 이 결과는 외국인 범죄

에 한 매개된 경험이 수용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한 지각을 자극하여 다문

화수용성에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집합적이고 비가시적인 수준의 사회적 지각을 

활성화해 다문화수용성에 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카츠와 라자스펠트(Katz 

& Lazarsfeld, 1955)가 제기한 개인적 향 가설이 매스미디어의 향력이 오피니언 리더

와 인적 연결망을 경유하여 수용자의 생활세계로 옮겨 가는 과정을 규명했다면, 머츠

(Mutz, 1998/2000)의 비개인적 향 가설은 미디어가 수용자의 추상적 공동체에 한 지

각에 직접 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사회적 태도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밝혀 

주었다. 

머츠(Mutz, 1998/2000)는 미디어의 향력은 수용자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역의 

이슈를 다루거나 가시적 역을 넘어서는 사회 현실을 다룰 때 더욱 두드러진다고 지적했

다. 이는 드 보통(De Botton, 2014/2014)이 뉴스의 의미를 통찰하며 제기했듯이 뉴스가 개

인 삶의 테두리 너머에 있는 공동체에 한 인상과 공적인 삶의 풍조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

한 힘이라는 주장을 상기시킨다. 특히 간접 경험의 향이 클 수밖에 없는 범죄 이슈에서 

미디어는 단순한 재현 수단이 아니라 수용자의 일차적 경험 상 자체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수용자들의 다문화수용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다문화사회에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 다. 이 연구 결과는 미디어가 외국인과 이주민 문제

에 관해 좀 더 균형 잡히고 심층적인 재현을 제공할 때 다문화사회에 한 이해 확 에 기

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수용자들의 뉴스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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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가 더욱 다변화하고 복잡해지는 만큼 범죄 뉴스 접촉 변인을 더욱 다양화할 필요가 있

다. 이 연구에서는 매체 유형을 전통적인 매체인 담론형 매체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화형 매체로 별하고 다양한 매체를 망라하 지만, 현재 수용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

하는 인터넷 기사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설문 상

자를 성별, 연령별로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하여 표본의 표성을 높이고자 하 으나, 

상 적으로 도시 거주자 비율이 높고 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이 높아 연구 결

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은 이주민 유입 패턴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매체 이용 양상을 비롯하여 외국인 범죄에 한 위험지각과 다문화수

용성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비교하는 연구

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계발 이론은 미디어의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효과에 

한 관심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가 수행될 때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이 연구가 수용자의 실제 미디어 접

촉 정도가 아니라 자기 기술식 응답에 의존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수용자의 

실제적 미디어 접촉과 이용 정도를 더 정 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이 구축되고 있

는 만큼, 향후 이 연구의 방법론을 더 확장하고 변인 측정 방법도 더 엄격하게 개선한 연구

가 이어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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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examine systematically how audiences’ exposure to crime news 

influences their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particular, the analysis has focused on how 

the variance in the effects of contacts with crime news on foreigners takes place, 

according to the types of media and communication favored among the audiences. Also, 

with perceived risk toward crime as a mediating variable, this research scrutinizes the 

way crime news on foreigners comes to influenc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mong the 

audiences. While various news sources and communication channels are influential in 

strengthening the perceived possibility of crime on the individual level, the results show, 

television seems to be particularly more effective with regards to the perceived 

prevalence of crime on the social level (RQ 1). Also, while contacts with crime news 

through ‘dialogic’ media rarely influenc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significantly, 

‘discursive’ media and face-to-face contacts have negative impacts on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RQ 2). Consequently, perceived risk on the social level seems to play the 

role of full mediation in the process where audiences’ contact with crime news through 

discursive media influences their multicultural acceptability (RQ 3). Based on these 

finding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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